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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리는 음봉면의 한 마을로 1구와 2구로 나뉜다. 1구는 뒷내라고 부르고 2구는 주막거리
라고 부른다. 동천리의 총인구는 360명으로 남자는 178명, 여자 177명이다. 총 102가구가 살
고 있으며 그 중 8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동천리는 본래 신창군 일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시곡, 점촌리, 후천
리를 병합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동천리 위치도>

뒷내 주막거리 수안이 마을, ,▩
뒷내(동천 1구)마을은 옛날부터 마을 뒤로 내가 있고 냇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후천리라고
하였으나 그 후 자연 재해로 인하여(1950년경) 하천을 동쪽으로 새롭게 하여 동천리라고 하
였다한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새마을 운동 추천 우수 마을 표창도 받았으며 음봉면

에서 제일 먼저 마을회관도 건립하였다고 한다.

수안이, 주막거리(동천 2구)

동천리2구는 수안이 시궁골, 주막거리로 분리되는데 명칭의 유래는 옛날 동천천이 앞으로
흐르고 그 냇둑에 숲이 우거졌는데 마을이 숲안쪽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숲안이가 수안이로
변형되어 불리게 된 것이다. 시궁골은 시곡이라고도 하며 주막거리 북쪽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다.

동쪽엔 무량산으로 옛조상들의 얼이 가득담긴 산성이 있고 북으로는 용이 여의주를 입에 물
고 하늘을 나는 형상이라 하여 비룡산이며, 전 윤보선 대통령의 묘가 있어 더 유명한 곳이
다. 옛날에 길옆 주막집 옆에 약 700∼800년 된 마을 수호신인 느티나무밑에 복자바위가 있
었으나 1973년경 천주교 박물관으로 옮겨 갔으며, 마을 앞쪽으로는 큰 저수지와 수안으로
산세와 호수가 한데 어우러져 47가구가 살고 있는 아주 살기 좋은 이상적인 시골 마을이다.

<조사당시 동천리 마을 관련 사진>



 

위 치1)

면소재지에서 70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동천2리는뒷내에서 약 0.8km 남쪽으로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다. 45번 도로에서 206
번 도로로 나뉘어지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현 황2)

뒷내의 총인구는 192명으로 남자 89명, 여자 103명이다. 총 55가구가 살고 있으며, 그 중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막거리는 총 163명으로 남자 89명 여자74명 총47가구가 살

고 있으며 9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분포

－ 생 업

농경지 현황은 뒷내가 총47ha이고 주막거리는 37ha로 조사되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뒷내 - 후천 192명 89명 103명

주막거리 163명 89명 74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뒷내 - 후천 100% 75% 25%

주막거리 100% 98% 2%



－ 영농기계 현황

문화시설에서는 회관이 1개소씩 있으면 그곳에 앰프 농악놀이 악기도 비치되어 있다

－ 문화 시설

－ 연령분포

－ 성씨별분포

－ 학생 분포

－ 최고령자

1리는 정정채씨로 85세이시고, 2리인 주막거리는 이우훈씨로 93세이시다.

－ 호당 평균소득

1리 년/800만원, 2리 년/1,000만원

자연경관3)

뒷내는 음봉면에서 거의 남쪽 끝마을로 마을 왼쪽으로는 산이 둘러싸여 있고 오른쪽으로는
논이 펼쳐져 있다. 마을 주위로 동천천이 흐르고 있다.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뒷내 - 후천 47ha 29ha 18ha

주막거리 37ha 24ha 13ha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뒷내 후천 40 6 7 15 3 30

주막거리 13 2 7 6 5 15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뒷내 후천 1 1 1조

주막거리 1 1 1조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이상

뒷내 후천 12 25 32 25 34 26 20 16 2

주막거리 14 13 27 22 18 23 26 15 5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남씨 기타

뒷내 후천 10% 20% 20% 50%

주막거리 17% 22% 61%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뒷내 후천 6 7 4 3

주막거리 3 3 2 3



동천2리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수안이 남쪽으로는 저수지가 있으며 마을 왼쪽으로
는 논이 조금 분포하고 있다. 마을 안으로는 동천천이 흐르는 물줄기가 있다.

마을변천과정4)

동천리는 본래 신창군 일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시곡, 점촌리, 후천
리를 병합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1914년 동천리로 통합된 후 두 마을로 나뉘어져 뒷내 아래 마을을 2구로 정해 주막거리 (수
안이)로 불렀다.

입 향5)

마을에는 의령 남씨들의 집성촌으로 현재 13대째 살고 있으며, 남씨중에 처음 터를 잡은 사
람은 현조 판서를 하신 13대조가 김포에 있다가 이곳으로 낙향하여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이
다. 그러나 마을에 원거인은 남씨가 아닌 전주 이씨로 알려지는데 그 이유는 남씨가 이곳에
들어와 살 때 살던 기와집을 뜯다보니, 처음 전주 이씨가 살았다는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
다. 지금 그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남씨가 들어오기전부터 기와집은 이미 있었으며,
그곳에 의령 남씨가 들어가 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의령 남씨가 이곳에서 13대째

살고 있으니 마을의 형성은 4∼5백년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동천2리는 옛날 변씨들이 터를 잡고 처음 뿌리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변씨가 6대째 살고 있으니 약 18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측된다.

지 명6)

점· 말 : 뒷내 북동쪽 산기슭에 있는 마을.

물한산· : 동촌리와 송촌리 그리고 탕정면 명암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

숫· 골 : 뒷내 뒤쪽에 있는 골짜기. 숯을 구웠음.

음봉천· : 산정리 금산에서 발원하여 삼거리에서 동천이 되고 염치읍 석두리에서 염티 저수
지를 이룬다.

소쇄당터· : 뒷내 앞 큰길가 쪽에 있는 터. 숙종때 남두추가 세우고, 남구만이 기를 지었음.
매우 화려했는데 그 자손들이 소홀히 수호해서 북더기 따위를 쌓아 두었다가 몇 해 전에 거
지들이 추위를 피하여 그 속에 들어가 놀다가 불을 내서 전소되고 이제 밭이 되었음.

관자나무· : 소쇄 당터 옆에 있는 느티나무. 네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고,
그 옆에 아름다운 소쇄당이 있어서 길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들러 놀다 갔는데 흥선
대원군이 그 친산을 덕산에 쓰고 성묘 다닐 때 으레 이곳에서 쉬어간 관계로 그 나무에다

대부 벼슬을 봉하였는데, 대풍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현재 그 둥치만 남아있음.

시궁골· : 주막거리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주막거리· : 뒷내 남동쪽에 있는 마을.

삼형제골· : 욧골 모퉁이에 있는 골짜기.

욧· 골 : 을시궁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윤씨의 묘가 있음.

개고개· : 점말에서 웃골로 넘어가는 고개.

꽃밭모랭이· : 주막거리 왼쪽 산 모롱이. 그 아래에 반석과 느티나무가 있음.

반석거리· : 꽃밭 모랭이에 있는 길거리. 길이 12척, 너비 7척의 큰 반석이 있고, 그 둘레에
늙은 느티나무 6주가 서 있어서 길가는 사람의 쉬는 터가 되어 있음.

충무유원지· : 야외풀장과 숙박시설이 완비된 가족단위 휴양소로 각종 조류 및 동물들이 사
육되고 있는 휴식공간.

전설7)

이 마을에서 전해지는 전설은 조사되지 않았음.

전통놀이 및 대표적인 집단행사8)

마을에서는 음력 10월 열나흘날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데, 이때는 1구만이 아니라 2구와 같
이 지내고 있다. 산제사를 지내는 곳은 1구 뒷산에 모골이란 곳에 산지장골이 있어 그곳에
제사당이 만들어져 있다. 이마을도 산제사를 엄격하게 지내는 편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소홀해지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사고도 많이 나고 안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다.
다시 정성드려 산제사를 지내니 그후로는 사고가 적어졌다고 한다. 산제사를 지낼때는 소머
리를 놓고 지내며 재미있는 것은 어느 제사에서나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인데, 이 마을에서는
산제사때 술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 그렇게 된 유래는 예전에 술을 올리기는 했으나, 어느해
산제사를 지내기 위해 올라갔더니 나무꾼이 술을 먹고 죽어 있더라는 것이다. 그때는 술독
을 산제당 옆에 파묻어 술을 만들어 놓고 썼는데, 그곳에 나무를 하러 갔던 나무꾼이 그 술
을 먹고는 그만 죽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일이 있은 후 술은 쓰지 않고 대신에 물을
올린다. 예전에 산제사를 지낼때면 음력 시월 그믐날 생기복덕에 닿는 사람을 모두 뽑아 15
일동안 외출을 금지했고, 10월초 부터는 외부인도 출입을 못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지냈다.
그러나, 지금은 형식적인 면이 더 많다.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는 산제사를 지내기 위
한 대동계와, 마을 사람들이 상을 당하면 하는 상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2구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동천2리는 산신제는 1구와 같이 지내고 있으며, 제사 지내는 사람을 7명정도 뽑는데 그 중
에 3명이 제사를 지낼 때도 있다. 마을에서 하고 있는 계로는 여러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이 초상이 났을 때 하는 상조회와 우친계등이 있다. 모든계는 1구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9)

이 마을에서 특별히 소개 할 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종교단체10)

관음사 음봉면 동천리 산19번지 주지 정점례 종파 : 조계종

공덕사 음봉면 동천리 5-3번지 주지 방춘화 종파 : 총화종

공장현황11)

이 마을에서 가동중인 공장은 조사되지 않았다.

마을의 특성12)

이 마을은 새마을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마을중의 하나인데 이 마을의 자랑거리중 하나
인 마을회관도 그중 하나로 음봉면에서 가장 먼저 건립한 것으로 이름이 높다. 게다가 마을
분위기도 마을에 내가 흐르는 옛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매우 인심이 좋고 아주 살

기 좋은 아산의 한 마을중에 하나이다.


